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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 - <탄핵 및 차기 대통령 예비후보 인식도 조사>

#. 지난 1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

탄핵안 가결 후 3개월 동안 이어졌던 대한

민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

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파

면을 선고했다.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은 

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최후

의 조치와 함께 다음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희

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. 이에 따라 우리 신

문은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

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차기 대통령 

후보로 누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

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. 설문조사에

는 양 캠퍼스 교수 97명, 직원 94명, 학부생 

435명, 대학원생 89명 등 총 729명이 참여

했으며 지난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

까지 3일간 진행됐다. 자료 분석은 빈도분

석을 기본으로 선호 후보 및 지지 정당별 교

차분석도 진행했다.

먼저 ‘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헌

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묻는 입장’

에 679명(93.9%)의 응답자들이 ‘긍정적’

으로 생각했다. 탄핵에 ‘반대’하는 응답자

들은 35명(4.84%)에 불과했다. 탄핵에 찬

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568명(78.6%)의 인

원들은 ‘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사태

의 문제’를 지적했으며, ‘세월호 참사에 책

임’ 38명(5.26%), ‘낮은 취업률과 경제정

책’ 10명(1.38%) 순이었다. 추가의견으로 

위의 모든 사항들이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

었다.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

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

판결로 탄핵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9

명(1.94%)으로 가장 높았으며. 헌법재판

관 8인 체제의 불완전성 6명(0.83%), 절차

적으로 판결시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5명

(0.69%)이 있었다.

다음으로 ‘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’는 

질문에 과반수이상 432명(59.7%) 구성원

들이 ‘더불어민주당’을 선택했다. 다음으

로 원내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

‘정의당’이 58명(8.02%) 두 번째로 많았으

며, ‘국민의당’ 53명(7.3%), ‘바른정당’ 25

명(3.5%) ‘자유한국당’ 16명(2.2%) 순이었

다. 하지만 ‘지지하는 정당이 없다’는 입장

도 123명(17%)으로 두 번째로 많아 부동층

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절반

에 가까운 335명(46.3%)의 인원들이 더불

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했다. 두 

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

91명(12.6%)이였으며, 국민의당 안철수 의

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각

각 77명(10.6%)과 74명(10.2%)으로 근소

한 차이를 보였다. 다음으로 정의당 심상

정 의원이 48명(6.6%) 이었으며, 강력한 

여권 후보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

한대행이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

26명(3.6%)의 인원들이 황 권한대행을 선

택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(28명, 3.87%)

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. 이외에 기타의

견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바른

정당 남경필 경기지사, 국민의당 손학규 

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그리고 얼마 

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

대표가 나왔다.

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

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문 

전 대표의 경우 과반수 이상(61.7%)은 ‘후

보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’ 때문에 

후보를 지지한다고 선택했다. 문 전 대표가 

동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의견은 4.5%

에 그쳤다. 지지율에서 2위를 차지한 더불

어민주당 이 시장은 37.4% 인원들이 ‘후보

가 강조하는 정책들’ 때문에 선택했다. 3, 4

위를 한 국민의당 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

안 지사의 경우 37.7%와 46.7%로 ‘후보가 

제시하는 비전’ 때문에 지지한다는 비율

이 높았다. 5위를 기록한 정의당 심 의원도 

‘후보가 강조하는 정책들’(33.3%)과 ‘후보

가 제시하는 비전’(33.3%)이 동등하게 높

게 나왔다. 바른정당 유 의원은 ‘후보가 제

시하는 비전’(39.3%)이 높은 수치로 나왔

다. 여권 후보로 거론됐던 황 권한대행과 

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‘후보가 

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’ 때문에 지지

했다.

연령대별 지지하는 정당도 각 연령층 과

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모

습이었다. 40대가 69.3%로 더불어민주당

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20대

(61.2%), 30대(54.4%), 50대(50%) 순이

었다.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지지 순위

를 살펴보면, 20대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

의견이 18.1%였으며 이어 국민의당(7%)

이었다. 30대도 무당을 표시한 의견이 

15.2%로 높게 나타났지만, 정의당이 비슷

한 수치로 뒤따라왔다. 40대는 더불어민

주당에 이어 정의당이 17.3%로 높게 나타

났다. 50대는 정당을 표시하지 않은 의견

이 16.7%였고 국민의당이 15.1%로 뒤를 

이었다.

성별 지지하는 정당도 여성이 58.9%, 남

성이 60.4%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게 

나왔다. 2위는 ‘지지하는 정당이 없다’였

고, 3위는 여성에게는 정의당이 10.4%, 남

성에게는 국민의당이 7.7%로 높게 나왔다.

소속별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 모든 소속

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우위

를 점했다. 하지만 2위는 소속별로 차이를 

보였다. 교수의 경우 13.4%가 국민의당 안

철수 의원를 지지했고, 직원의 경우 9.6%가 

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지지했다. 학부생과 

대학원생의 경우 둘 다 13.9%와 14.8%가 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다.

연령별로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도 모두 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

지했다. 2위는 20대(13.7%), 30대(13.9%), 

40대(14.7%) 모두 이재명이 차지했고, 50

대는 안철수 의원(15.1%)과 안희정 지사

(15.1%)의 비중이 높았다.

성별 지지하는 후보의 경우도 여성

(48.5%), 남성(45%) 모두에서 더불어민주

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

였다. 그 다음 지지후보에 대해 여성은 안

희정(11.8%), 이재명(11.8%), 심상정(11.5%) 

후보가 각각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. 남성

은 이재명(13%) 안철수(11.6%)가 뒤를 이

었다.

후마니타스칼리지 김민전 교수는 이번 

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

다. 첫째, 예상했던 결과다. 국민의 대다수

가 찬성하는 탄핵의 결과와 가장 높은 지

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등 일반 

설문조사에서 진행한 결과와 큰 차이는 없

다. 둘째, 일반적인 조사 결과 보다는 높은 

수치로 이는 대학사회가 일반적으로 전체 

구성원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

때문이다. 마지막 세 번째 문재인 지지도가 

다른 설문조사에 비해 높은 부분은 동문이

라는 학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일 것이

라 해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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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‘긍정적’, 차기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

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경희구성원 설문조사

긍정93.9% 1.3%보통 부정 4.8%

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예비 후보가 있으신가요?

문재인 안희정 안철수이재명 유승민심상정

338명
(46.36%)

77명
(10.56%)

77명
(10.56%)

91명
(12.48%)

28명
(3.84%)

48명
(6.58%)

5% 10% 15% 20% 25% 30% 35% 40% 45%

후보가 살아온 개인적 삶과 가치관

후보가 제시하는 비전

후보가 강조하는 정책

후보가 이룩한 업적

후보가 동문이기 때문에(학연)

후보와 동향이기 때문에(지연)

320명(43.9%)

185명(25.38%)

142명(19.48%)

    18명(2.47%)

   16명(2.19%)

1명(0.14%)


